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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통번역에 있어 정치외교 분야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치외교 텍스트는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 및 통역의 실무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인데

(이혜승, 2006: 122), 이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異) 언어 간 담화가

그 빈도 및 용도에 있어 통역사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치외교 및 담화/텍스트 생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한외국대사관

들이다. 이들 대사관의 외교단은 한국 측 인사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대사

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시민들과 해

당국 인사들 간에 숱한 만남의 기회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인사나

대표단이 방한을 하면 대사관 소속의 통역사가 통역을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이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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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상황으로 보건대 주한외국대사관 내에서는 통역의

수요가 크게 발생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반인의 관점

에서 보아도, 주한외국대사관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한국어와 외

국어의 두 가지 언어로 제작되어 있고 대사의 연설문의 원천 텍스트와 번역된

목표 텍스트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사관

의 공보과에서는 여러 행사를 알리는 보도자료 등을 수시로 배포하는데, 이를

통해 대사관의 번역 수요 또한 상당하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외교통역사란 “외무부 등 정부부처 소속으로 최고위급까지의 모든 회의를

순차, 동시 통역으로 처리하는 회의통역사”(곽중철, 2001: 10)로 정의될 수 있

다. 또한 외교통역은 즉각성, 역동성, 의사소통성, 정치적 민감성의 측면에서 여

타 통역 분야와는 대별되며(양(Yang), 2011: 49), 외교 통역사가 접하게 되는

고위급 회담은 주제의 복잡성, 장시간의 대화, 참가자들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

의 특징들을 지닌다(바이고리-할론 & 페르난데스-산체스(Baigorri-Jalón, & 

Fernández-Sánchez), 2010: 3). 한편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번역은 기관번

역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때 기관번역으로 기관은 이데올로기를 강화 및 재

생산을 하게 된다(최진실, 2014: 49). 이상에서 보듯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고위급을 대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기관

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점 역시 추측이

가능하다. 

전문 통번역사들과 통번역 전문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자국의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일하는 주한외국대사관들이 통번역 인력의 주요

고용 주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누

가, 어떤 형태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담당

인력의 고용과 직무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 보다 넓게는 외교 분야 통

번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통번역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응답자들이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무의 실태

와 역할 인식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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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조사

본고의 주제와 연관된 정치외교 분야의 통번역, 인하우스 통번역, 통번역

시장조사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정치외교 통역과의 연관성을 지닌 현존 연구로는 정치 텍스트에 대한

통역 교수법(이혜승, 2006), 정치외교 분야 통역 방법론(황지연, 2003), 외교정

치 회견 통역(곽중철 2001)을 주제로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혜승(2006)은

통역 교육기관과 실무에서 정치적인 텍스트가 다루어지는 빈도와 중요성을 부

각시키면서, 관용어구, 속담, 은유를 아우르는 정치 텍스트의 비유적 표현에 대

한 통역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통역 수업상황을 상

정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담은 러시아어 정치텍스트를 제시하면서, 해당텍스트

의 제시 및 문맥파악, 토론 및 자기교정, 현장 시뮬레이션 실습이라는 3단계 학

습법을 제안하였다. 황지연(2003)의 경우 의미적 등가를 중시하는 해석이론에

따라 정치외교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통역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정치외교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한 후,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정치외교 텍스트를

통역할 시 어휘배합과 선택, 의미단위와 논리관계 분석 등 어휘 및 문장의 차원

에서 통역사가 유념할 구체적인 통역 전략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곽중철(2001)

은 국내에서 정치외교 회견 통역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유형에 대한 분류를 제

시한 후, 이러한 회견을 둘러싸고 통역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통역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회견 통역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한편 정치외교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보다 근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외교 연설문의 번역교육을 논한 연구(박소영, 2015)와 외교부 언론 브리핑의 번

역에 관한 연구(최진실, 2014)가 있다. 박소영(2015)은 연설문의 구조적, 문체

적, 수사적 특징을 분석한 후 외교 연설문에 토대한 통번역 교수학습 모형을 설

계하여 관련 학습 및 평가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번역 교육에

적용하였는데,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의 외교연설 번역

의 오류를 어문 규정, 어휘와 의미, 문장, 표현, 문장접속과 배열을 준거로 삼아

분석하여 번역 교육의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최진실(2014)은 기관번

역의 맥락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기의 한국 외교부 언론 브리핑에 대한 영어 번

역을 브리핑 영상 원본과 한국어 전사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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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초점은 번역에서 드러난 변경 가운데 문체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은

변경에 두었는데, 특별히 번역에서의 생략과 추가 현상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정보 추가 및 변경, 응집성 향상, 반복과 망설임 삭제, 내용 정정, 행위자 명시, 

내용 복원이라는 변경 현상들이 번역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정치외교 통번

역을 주제로 하는 이상의 모든 선행연구들은 특정 정치외교 상황 혹은 텍스트

를 상정하여 통번역의 특징을 논하거나 특정 언어방향의 사례를 토대로 통번역

교육, 교수법 및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본고와 역시 관련된 주제로 인하우스 통번역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

련된 선행연구는 내용에 따라 1) 고용 실태와 직무 분석, 2) 직업지위 연구라는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의 고용 실태와 직무 분석을 다룬 연구로는 박지

영(2016), 김종희(2013·2015), 김현정(2015)이 있다. 박지영(2016)은 직무분석

기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정식 통번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하우스 영어

통번역사들의 고용 현황 및 직무를 조사하였다. 채용기준, 고용조건, 수행 업무

의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어사용권 국가 장기

거주 경험과 외국어 능력 증빙을 통해 입사를 하고,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많

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외 소통을 위한 문서와 사내문서 등 통역보

다는 번역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통역은 수행과 대화 상황에서 노트

테이킹을 수반하지 않은 순차통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김현정(2015)은 통

번역 석사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아우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담당 지자체 통

번역사 8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연간 업무일지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문

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심층인터뷰로 보완하여 양적 및 질적 방법을 결합한

것이 특징적이다. 업무내용 분석과 관련하여 응답자 전원의 공통점은 예방/면

담, 리셉션, 수행 등의 상황에서 순차통역을 가장 많이 실시하며 이들의 동시통

역 수행 기록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번역 업무의 경우 공문, 기념사 등의

번역이 주류를 이룸이 확인되었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와 처우에 대

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의 이유는 대부분은 조직이 요구하

는 통번역 외적인 업무와 자신의 조직 내 위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종희(2015)의 연구에서는 10명 미만의 사기업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학적 심층면담이라는 질적 연구기법을 적용해 이들의 직무 경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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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직업정체성과 수요전망 등을 아우르는 항목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처우와 통번역 업무에 대한 자부심 등에 기반해 약 70-80%

의 직무만족도를 보인 데 반해 현 직장에서뿐 아니라 인하우스 통번역사 자체

로서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다고 하였다. 이는 계약직이자 소모품이라

는 정체성, 통번역에 대한 사측의 낮은 이해도, 오리엔테이션 부재에 따른 업무

적응의 어려움 등에 기인했을 수 있다. 이들의 향후 통번역 수요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수요 감소를 예측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김종희(2013)에

서는 사기업, 정부기관, 지자체에 몸담은 40명 남짓의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대

상으로 고용형태, 직무내용, 업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번역 석사과정을 마친 근무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긴 했으나

응답자의 1/4 가량은 학부 졸업자인 것이 특이할만 했으며, 20대 후반에서 30

대 중반의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정규직은 응답자의 약 1/4만을 차지

했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3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직책과 관

련하여는 약 60%가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통번역 업무 외에도 행정, 수행, 조사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순차통역과 수행통역이 주로 담당하는 통역이었고, 번역은 메일과

공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특이할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를 실시한 것인데, 통번역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통역에 대해서

는 장시간의 통역, 통역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연사, 전문용어가 힘들다고 호소

하였고 번역에 대하여는 시간 대비 많은 번역분량과 어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 

두 번째 유형은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로, 직업지위 인

식을 다룬 연구(임세인, 2018)와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홍정

민, 2014)가 있다. 임세인(2018)은 한영 인하우스 통번역사와 사용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직업지위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였다. 그 결과 통

번역사에게는 조직 내 가치가, 사용자들에게는 통번역 역량과 전문성, 업무 자

율성이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다. 홍정민(2014)은

한국 내 언론사 뉴스의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를 비교하는 설

문 연구를 하였다. 응답자를 구성하는 번역사 집단은 언론사의 한영 번역을 수

행하는 자들로, 인하우스와 프리랜스 번역사들을 아우른다. 이들과 기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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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문성, 정체성, 영향력, 가시성, 보수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

행한 결과, 번역사들이 지위와 관련된 항목 전반에서 기자보다 낮은 지위를 가

지며 이들의 낮은 가시성과 제한적인 역할, 언론사가 이들을 바라보는 이분법

적 사고, 번역사의 지위 간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고용 및 직무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담당 언어와 기관 및 응답자들

의 특성 그리고 적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다음

과 같은 국내 인하우스 통번역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번역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인하우스 통번역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역 유형은 순차통역이 절대적으로 높고 전반적으로 번역이 비중이 통

역보다 우세한 편이다. 둘째,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직무 만족도, 보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직업 정체성과 자기이

미지에 있어 불안 요인들인 존재하는데, 이는 고용불안정, 고용형태 및 이에 따

른 통번역사의 조직 내 위치와 고용주의 인식에 대부분 기인한다. 셋째, 이들

통번역사들은 통번역사 외적인 직함을 소지하고 통번역사 외적인 업무도 병행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아우른

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관을 인

하우스라는 공통점으로만 묶거나, 대분류를 하더라도 민간, 지자체 등의 단위에

머물러 있어 정밀한 통번역의 전문영역을 조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는다. 이

에 본고에서는 정치외교라는 전문영역 가운데서도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

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주한외국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직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2018년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진은 상호 협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일부 응답자들에게

설문을 예비적으로 실시하여 항목에 들어갈 내용들을 점검하여 설문지를 완성

하였다. 이후 통계 전문가에게 설문지의 타당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

해 설문의 실시와 분석을 위한 내용 및 문항 형식을 수정하여 설문지의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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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성하였다.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외부에서 쉽게 파악 및 접근

이 힘든 집단인 관계로, 응답자 선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이자 연결소개표집

(chair referral sampling)으로도 불리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연구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소수의 대사관 통번역 인력에

서 출발하여 이들 인력 및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연구를 위해 유의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응답자를 순차적으로 소개받는 방식이다. 응답자들에게는 통계

법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응답자에 관한 정보와 응답내용에 대한 기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본 설문의 최종 응답자수는 총 30명으로, 이들의 소속은 미국, 호

주, 가나, 프랑스, 세네갈, 독일, 오스트리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

르, 콜롬비아, 일본,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이상 17개국의 대사관

이다. 

<그림 1> 직함

응답자들의 직함에 따라 직무의 실태와 인식을 고찰한다는 본고의 목적을

위해 모집단을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와 여타 직함 소지자로 분류한 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대사관에서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는 인원

은 12명(36.66%),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8명(63.34%)이다.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의 91%는 통역사, 번역사,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 1명은 통번역 인턴이다. 이에 반해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

는 응답자 집단에서는 직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비서’로 나타났고, 

본인의 공식 직함 외에 ‘통역사’, ‘번역사’, ‘통번역사’의 직함을 겸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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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사 직함을 가진 응답자들의 다수(67%)는 영어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

으며,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스페인어 통번역을 담당하는 비율

(45%)이 가장 높다. 이들의 통번역 대상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

페인어, 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이상 7개 언어이다.2) 직함에 따른 응답자들

의 업무 담당 언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 및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응답자들의 업무담당 언어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은 단독 객관식 문항, 객관식 상위문항

과 주관식 하위문항, 단독 주관식 서술형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주제의

대분류에 따른 세부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1) 참고로 통번역사 직함의 소지자들이란 직함 관련 질문 항목에 대하여 통역사, 번역

사, 통번역사 가운데 하나를 택한 응답자들이며,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비서, 서기관, 

보좌관, 인턴, 기타 직함으로 근무한다고 답한 이들이다. 직함 관련 질문은 복수응답

문항으로, 이에 대해 여타 직함과 통번역사 직함을 겸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총

6명(약 18.75%)이다. 이들은 주된 직함 외에 통번역사의 직함을 함께 쓰는 인원인

관계로 이들은 여타 직함 소지자 집단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2) 업무 언어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 10명, 프랑스어 2명, 독일어

3명, 스페인어 9명, 일어 3명, 아랍어 3명, 포르투갈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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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문항 분류 질문 내용

실태

조사

응답자 정보 연령, 성별, 근무기간, 직함, 고용형태, 담당언어

고용 자격

및 절차, 

직무내용

통번역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 기관, 채용 정보를 접한 경

로, 선발자격요건, 평가시험 유무 및 시험의 내용, 통번역

여타 업무의 직무 내용(업무 비중, 언어 방향, 통역 사용자

정보, 번역의 용도 및 텍스트 유형), 연봉수준

인식

조사

직무환경과

전망

통번역 교육 이수의 중요성 인식, 역할 만족도, 업무 수행

의 어려움과 보람, 역할 갈등, 통번역 수요 전망

<표 1> 설문 문항 분류 및 내용

이상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응답자들의 직함을 데이터 분석의 준거로 삼아

1차 분석에서는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와 여타 직함 소지자의 두 집단으로 응답

자를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객관식 문항의 빈도 분석과 주관식 문항에 대한

주제별 코딩 분석을 하여 데이터 해석을 실시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두 집단

에 대하여 직무 실태와 인식에 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

하였다.

4. 분석결과

본장에서는 설문 응답의 항목에 따라 우선 직함에 따른 두 응답자 집단에

대한 결과를 각각 설명한 후, 종합논의를 하고자 한다.

4.1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 분석

4.1.1 실태조사 분석결과

통번역사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고용 자격, 절차, 직무내용과 관련된 답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대한 응답을 보면 30-40대의 여성이 주 연령임을

알 수 있다.3) 또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다수가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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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한-영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

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기존에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통번역 교육을 받았으

며, 대학원(석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한 인원이 약 80%를 차지했다.5)

‘대사관에 입사 시 본인에게 요구된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통번역대학원 졸업 여부, 외국어 구사능력 및 시험, 경력’ 등

의 답이 도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통번역 대학원 졸업

여부’이다. 한편 채용정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부 및 대사관 홈

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접한 경우와 지인 추천이 응답자들이 대사관의 통

번역직 채용정보를 접한 주요 경로임을 알 수 있다6). 

채용 시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92%가 시험을 치렀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역량 평가 시험 중 ‘인터뷰’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

험’을 가장 많이 치렀으며,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한국

어에서 외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그리고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직장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의 유무에 관하여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25%

에 지나지 않았다.7)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통역 업무 관련 문항을 살펴보겠다. 응답자의 75%가

대사관에서 통역 업무를 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통역 유형은 주

로 순차통역으로 순차통역이 93%, 동시통역은 7%를 차지하였다. 통역의 언어

3) 연령: 20대(8.33%). 30대(41.67%), 40대(41.67%). 50대(8.33%), 60대 이상(0.00%), 성

별: 남성(16.67%), 여성(83.33%)

4) 고용형태: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75.00%),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0.00%), 파트타임

통번역사,(8.33%) 대사관 상근 직원(8.33%), 대사관 계약직 직원(8.33%), 기타(0.00%)

5) 대학원에서 통번역 전공(78.57%), 대학(학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14.29%), 통번

역 학원을 다님(7.14%)

6) 채용정보를 접한 경로: 정부/대사관의 홈페이지(41.56%), 외부 광고(0.00%), 지인의

개인추천(41.67%), 기타(16.67%). 

7) 응답자들 가운데 독일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

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독일 외무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된다. 그 외 응답자 가운데 영어 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명이 매년 미국

국무부가 제공하는 교육 가운데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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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른 업무 분포를 보면 한국ㅇ어에서 외국어로의 통역이 64%, 외국어

에서 한국어로의 통역이 35%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역이 그 반대 방향

보다 2배 가량 높다. 응답자들의 통역 서비스를 받는 통역의 주된 사용자는 외

교관(32.14%), 부대사(28.57%), 대사(25.00%)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건대 이들은 대사나 부대사를 전담하는 인력이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외국인

실무진 인력에게 통역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에 해당하는 그 밖의 통역 사용자로는 ‘현지인력, 한국 방문 정부 고위 관

료, 의원, 대사 및 외교관 부인 및 가족, 대표단’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예방과 면담이 같은 비율인 약

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세미나/워크샵 및 공식회담이 그 뒤를 이었다8). 

기자회견은 이들이 맡는 통역 상황의 약 11.5%를 차지하며, 기타 의견으로 ‘민

원인과의 간단한 통역, 방한 사절단 통역, 협상, 리셉션, 오찬, 조찬, 화상회의’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으

로는 기사, 인터뷰자료, 연설문의 번역을 주를 이루었으며, 보도자료, 사설/오피

니언, 보고서, 그리고 이메일의 번역이 그 뒤를 이었다.9) 응답자 전원은 대사관

에서 번역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번역의 언어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보다는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을 2배 가량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주로 맡게 되는 번역의 용도는 무엇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21.43%), 

홈페이지 업로드(21.43%), 외부 배포(19.05%) 등이 주된 용도인 것으로 드러났

다.11)

8) 주로 맡는 통역 상황: 예방(22.86%), 면담(22.86%), 세미나/워크샵(17.14%) 공식회담

(17.14%), 기자회견(11.43%), 기타(8.57%)

9)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 기사(18.64%), 사설/오피니언(13.56%), 보도자료

(15.25%), 인터뷰자료(16.95%), 보고서(10.17%), 연설문(16.95%), 이메일(5.08%), 기

타(3.39%)

10) 언어방향에 따른 번역의 비중: 외국어→ 한국어로의 번역(평균: 38.75 / 표준편차: 

28.29)%,한국어→ 외국어로의 번역(평균: 61.25 / 표준편차: 28.29)%

11) 번역의 주된 용도: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21.43%), 홈페이지 업로

드(21.43%), 외부 배포(19.05%),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16.67%), 언론 보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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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인식조사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통번역사 역할 인식, 직무 만족도, 업무 수행의 보람, 역할 갈

등, 기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의 순으로 통번역사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

자들의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번역사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문항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역량12) 중 통번역 업무에 한하여 중요도 순

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그림 3>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13)

<그림 3> 역할 중요도 순위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 –기밀보장 등

의 직업윤리–중립성–문화적 이해–서비스 정신’의 순으로 역량의 중요도 순

위를 정리할 수 있겠다14).

게재(16.67%), 기타(4.76%)

12) 1)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 2)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3) 중립성, 4) 서비스 정신, 

5)문화적 이해

13) <그림 2>는 각 순위별 응답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막대 위에 표기된 숫자는 응답

자의 수로 총 몇 명이 해당 역량을 몇 순위에 적었는지 알 수 있다. 

14)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으로 9명의 응답자가 ‘통번

역 전문기술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 외 3명은 문화적 이해를 1

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가 선택되

었다. 7명의 응답자가 2순위에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를 답했다. 또한 3순위로 가

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중립성’으로 7명의 응답자가 3순위에 ‘중립성’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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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번역 업무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5) 현재의 통번역 직무에 따른 역할에 만족하는지

를 묻는 객관식 문항에 따른 이유를 물은 주관식 응답은 총 21개의 범주16)로

분류가 되었다. 이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17)

<그림 4> 역할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의 만족의 이유

위의 그림은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25%가 ‘통

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직무 만족의 이유라고 답했으며, 그 뒤로

‘업무의 익숙함’, ‘전문성 인정’, 그리고 ‘보수의 안정성’이 뒤를 이었다.18) 한편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하지 못한 응답자에 대한 이유

를 살펴보면, 우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다로 답한 사람이 없어, ‘보통이

다’로 답한 응답자의 의견만 정리되었다. 이들은 비슷한 빈도로 ‘업무의 익숙함

15) 매우 만족한다(8.33%),만족하는 편이다(66.67%), 보통이다(25.00%)

16) 1) 업무의 익숙함, 2) 개인적 발전, 3）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4) 통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 5) 전문성 인정, 6) 개인적 성취감, 7) 보수의 안정성, 8) 근무시

간 만족, 9) 독자적 업무, 10) 번역해야 할 방대한 자료, 11) 전공지식과 현장 간의

괴리, 12)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13) 비교적 적은 통번역 업무, 14) 업무량 대비

적은 보수, 15) 동기부여 부족, 16) 통번역의 질 저하, 17) 특별 수당 미집급, 18) 통

번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 19)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음, 20) 장

단점 상쇄, 21) 없음

17)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18) 실제로 한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유에는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로 답

하였는데, 이는 매우 만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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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33%)’, ‘동기부여 부족(33%)’을 직무 만족도가

보통인 이유로 답했다.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묻는 주관식 문

항에 대한 모든 답변은 총 7개의 범주19)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답변을 분

석한 결과,20)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6명은 ‘양국 소통을 도움’이라

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서 ‘긍정적 결과 도출’ 시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과 상충되

는 부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답하는 문항에 대하여도 우선 모든 응답에 대한

범주화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의 범주21)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22)         

<그림 5>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역할갈등(※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19) 1) 양국소통을 도움, 2) 문화 전달, 3) 매끄러운 면담 진행, 4) 긍정적 결과 도출, 5) 

전공 연계의 업무, 6) 통역사로서의 공로 인정, 7) 없음

20)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21) 1)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2) 통역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 3) 촉박한 마

감일정으로 인한 갈등, 4) 번역의 질 저하, 5) 계약 조건보다 더 많은 업무, 6) 기한

없는 대기, 7) 개인적인 업무 전가, 8) 사적인 자리에서의 통역, 9) 미협의된 통역, 

10) 기밀성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민감한 내용을 통역할 것

을 요구, 11) 전문적 통번역 요구(응답자가 전문 통역사가 아님), 12) 특별 수당 미

지급, 13) 없음

22)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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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7명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

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외에 ‘촉박한 마감일정으로 인한 갈등’ 등 어려움

을 답했다.

설문의 마지막 객관식 문항에서는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업무의 수요

에 대한 전망을 물었으며, 그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주관식 응답에 대하여는 총 8개의 범주23)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응답자

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41%는 현행 수준

유지를 택했으며, 또 다른 41%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

시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제시한 것은 ‘언어 능통자 수 증

가’이다.

4.2 통번역사 외의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 분석

다음에서는 통번역사 외의 직함을 지닌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및 실태조사

와 관련된 고용 자격, 절차, 직무내용과 관련된 답변의 분석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4.2.1 실태조사 분석결과

응답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이

며 전원이 여성이다.24) 또한 고용형태로는 대사관 상근직원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25)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2/3가량(67%)만이 통번역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 통번역대학원 졸업자들의 비

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26)

23) 1) 언어 능통자 수 증가, 2) 기술발달, 3) 교역의 증대, 4) 일정한 대사관 업무, 5) 

일정한 외교 업무, 6) 예측이 어려움, 7) 이미 충원됨, 8) 예산부족

24) 연령: 20대(22.22%), 30대(66.67%), 40대(5.567%), 50대(5.56%), 60대 이상(0.00%)

25) 고용형태: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16.67%),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11.11%), 파트타임

통번역사,(0.00%) 대사관 상근 직원(44.44%), 대사관 계약직 직원(16.67%), 기타

(11.11%) 

26) 구체적으로 대학원(석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75.00%), 대학(학사과정)에서 통번

220 번역학연구 ● 제19권 5호

‘대사관에 입사 시 본인에게 요구된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언어구사 능력’이다. 응답자 중 다수는 대

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했다고 하였는데,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도

약 33.33 %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5년 이하로 근속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며, 직함으로는 ‘비서 겸 통/번역사’가 가장 많았다.27)

한편 채용정보를 접한 주요 경로로는 지인의 개인추천이 가장 많았고, 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가 그 뒤를 이어28)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과 비

교적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29) 이들은 78%가 입사 시 평가시험을 치렀는데, 

역량 평가 시험 가운데 ‘인터뷰’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한국어에서 외국어

로의 번역 필기시험’과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평가 시험 관련 기타 의견으로 ‘영어 타이핑, 한국어 구술시험’이 있다. 한편 통

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직장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대해 응

답자 전원은 ‘없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통역 업무와 관련된 문항의 답변이다. 응답자들의 전원은 대사관 내

에서 통역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순차통역을 수행하는 비중이 동시통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30) 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의 언어방향은 한국어에서 외국어, 외국어

에서 한국어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하다.31) 대사관 내에서 이들 통역의 주된 사

용자는 외교관, 대사, 부대사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32) 이들이 주로 맡는 통역

의 상황은 면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예방, 공식회담, 

세미나, 기자회견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3)

역을 전공(8.33%), 사내 통번역 위탁교육(8.33%), 기타(8.33%)의 순으로 결과가 나

타났다.

27) 참고로 응답자 중 스페인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로

‘영-아, 영-불 번역’도 있다.

28) 채용 정보를 접한 경로: 정부/대사관의 홈페이지(22.22%), 외부광고(0.00%), 지인의

개인추천(55.56%), 기타(22.22%)

29)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 홈페이지’, ‘외교부 추천’ 등이 있다. 

30) 응답자의 97%가 순차통역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통역은 2.22%로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통역의 언어방향 분포: 한국어 → 외국어(52%), 외국어 → 한국어(48%)

32) 통역의 주된 사용자: 대사(33.33%), 부대사(15.56%), 외교관(35.56%), 기타(15.56%) 

33) 주로 맡는 통역 상황: 예방(24.00%), 면담(36.00%), 세미나/워크샵(12.00%) 공식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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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답자들 중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비율은 100 %로, 이들이 번역하

는 문서의 유형은 기사, 인터뷰자료, 보고서이며, 연설문, 이메일, 보도자료, 사

설/오피니언이 그 뒤를 이었다.34) 번역의 언어방향은 한국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이 그 반대 방향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주로 맡게 되는 번역

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부배포와 내부 직원 간 공

유 및 조회가 그 뒤를 이었다.36)

4.2.2 인식조사 분석결과

다음으로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역할 인식, 직무 만족도, 업

무 수행의 보람, 역할 갈등, 기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에 대한 답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지 않는 응답자는 별도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므로,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을 병행하는 점에 대한 장단점’을 묻는 주관

식 문항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고자 제시된 모든 응답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범주화한 결과 장점에 대해 총 8개의 범주,37) 단점에 대한 총 9개의 범

주38)가 도출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39)

(20.00%), 기자회견(8.00%), 기타(0.00%)

34)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 기사(13.79%), 사설/오피니언(10.34%), 보도자료

(12.64%), 인터뷰자료(16.09%), 보고서(14.94%), 연설문(13.79%), 이메일(13.79%), 

기타(4.60%)

35) 언어방향에 따른 번역의 비중: 외국어→ 한국어로의 번역(평균: 38.61 / 표준편차: 

23.87)%, 한국어→ 외국어로의 번역(평균: 61.38 / 표준편차: 23.87)%

36) 번역의 주된 용도: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36.17%), 홈페이지 업로

드(10.64%), 외부 배포(21.28%),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14.89%), 언론 보도 및

게재(10.64%), 기타(6.38%)

37) 1) 다양한 경험 및 지식, 2) 현황 파악 용이, 3) 업무 능력 향상, 4) 언어 능력 향상, 

5) 실용적인 언어 표현의 습득, 6) 통번역 능력 향상, 7) 외부 기관과의 협업, 8) 신

선함

38) 1)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량, 2) 높은 업무 가중도, 3) 통번역 실력 저하, 4) 통번역

질 저하, 5) 업무 집중도 저하, 6) 타 부서 간 협업의 어려움, 7) 상관의 사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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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 병행에 따른 장점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장점으로써 가장 많이 제시된 의

견은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이며, 그 뒤를 이어서 ‘업무 능력 향상’, ‘현황 파악

용이’가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 병행에 따른 단점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한편 <그림 7>과 같이 단점에 관하여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높은 업무 가중도’이며,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량’, ‘통번역

질 저하’가 그 뒤를 잇는다.

다음으로 통번역사의 역할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문항에 제시된 다

섯 가지의 역량에 대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수행, 8) 타문화 이해의 어려움, 9) 없음

39)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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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역할 중요도 순위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의견을 고루 종합하면,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문화적 이해, 중립성, 

서비스 정신’의 순으로 역량의 중요도 순위가 나타났다.40)

통번역 업무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1) 앞서 첫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를 활용해 역할 만족

도에 따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를 정

리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40) 1순위로 15명의 응답자가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을 택했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선

택된 역량은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가 선택되었다. 7명의 응답자가 2순위에 ‘기

밀보장 등의 직업윤리’를 답했다. 또한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문화적

이해‘로 8명의 응답자가 3순위에 ’문화적 이해’라고 답했다. 4순위의 경우, 의견이

고루 퍼졌으나 ‘중립성’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서비스 정

신’을 선택한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1) 매우 만족한다(16.67%), 만족하는 편이다(33.33%), 보통이다(44.44%), 매우 불만스

럽다(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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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역할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의 만족의 이유

응답자의 25%가 ‘통번역 전문성 인정’이 직무 만족의 이유라고 답했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거의 빈도 상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역할에 덜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언급한 이유

<그림 10>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이유

를 정리한 결과이다. 약 19%의 응답자가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통번역의

질 저하’를 이유로 꼽았으며, 그 외의 주도적인 의견은 없었다.

첫 번째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 기준을 활용해 통번역 업무 수행의 보람

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42), 응답자 중 9명은 ‘양국 소통을 도움’이라는 측

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긍정적 결과 도출,’ ‘매끄러운

면담 진행,’  ‘통역사로서의 공로 인정’의 순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

는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집단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42) 제시된 응답(빈도순): 양국소통을 도움, 긍정적 결과 도출, 매끄러운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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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과 상충되

는 부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답하는 문항에 대하여도 첫 번째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를 이용해 응답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역할갈등(※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위에서 보듯, 응답자 가운데 7명은 고용주의 기대 및 요구와 본인의 역할 간

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 응답자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통역’, 

‘전문적 통번역 요구’,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등 어려움을 답했다. 본주관식 문

항의 응답으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주도적 의견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예측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

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43)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약 83%는 현행

수준 유지를 택했으며, 약 11%의 응답자는 통번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수요가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 답한 통번역사 직함 소지 응답자들의 답변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제시한 것은 ‘일정한 외교 업무’, ‘일정

한 대사관 업무’로 외교관계가 계속되는 한, 통번역의 수요는 현행 수준을 유지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43) 응답(빈도순): 일정한 외교 업무, 일정한 대사관 업무, 언어 능통자수 증가, 교역의

증대, 예측이 어려움, 이미 충원됨, 예산부족.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응답 처

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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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논의

종합논의에서는 실태조사와 인식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우선

실태조사의 항목 가운데 근무기간, 통번역 업무 비중, 연봉에 대한 두 응답자 집

단의 분석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후에, 종합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림 12> 근무기간

<그림 12>의 좌측 검은 세로 막대는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 우측 회색 세

로 막대는 여타 직함 소지자의 근무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8년 이상 근무한 비율(68%)이 가장 높았으나, 여타 직함으

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8년 이상 근무한 비율(10%)이 가장 낮았다. 

             

<그림 13> 전체 업무 중 통번역의 비중

응답자들이 대사관에서 맡은 여러 업무 가운데 통번역 업무가 차지하는 비

중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여타 직

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전체 업무 중 통번역 업무의 비중이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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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번역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12%p의 차이를 보

였다. 한편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 집단 가운데 통역사, 번역사, 또는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그 외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중 약 40%의 사람은 통번역 업무만 맡고 있다고 응답했

다. 또한 이 집단은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41.25%, 번역은

약 52.08%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44) 여타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에 대해 통

번역 업무 외 추가적 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책 및

소속 부서 관련 업무 일반’, ‘행정 및 사무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이 집단의 응답자들은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39.16%, 번역은 약 40.2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45)

  

<그림 14> 연봉

<그림 14>는 두 응답자 집단의 연봉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

서 보듯,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연봉 6000만원 이상

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2500-3000

만원 대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

펴보면,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들은 대다수가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이들 가운데 약 81.82%로 나타

났다.46) 한편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전원이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

44)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45)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역시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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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0-35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약 61.12%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응답자 집단 별로 분석한 실태조사에 관한 주요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이 된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두 집단 모두 절대다

수가 여성이다.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인력은 다수가 정규직 직원으로, 높은

연봉과 근속율을 보여 전문성과 고용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용 시에 통번역대학원 졸업을 대사관 측이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요구한 것

으로 짐작컨대, 대사관 내의 사용자들도 통번역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타 직함을 소지한 인력은 연령대가

첫 번째 집단보다 낮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들의 1/3 가량은 통

번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봉과 근

속율은 첫 번째 집단보다 낮다. 

두 집단 모두 주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지인추천을 통해 입사를 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채용시험을 보는 비율이 첫 번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채용

시험에서 중시되는 부분은 인터뷰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번역 능력에 대

한 평가였다. 특별히 통역보다는 번역시험을 보는 사례가 두 집단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번역의 업무 비율이 통역보다

조금 높으며 번역 업무의 언어 방향에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비율이 절대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통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시통역에 비해 순차통역의 비중이 절대

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동시통역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은 비서, 보좌관, 서기관 등의 여러 직함과는

무관하게 응답자 전원이 통역과 번역 업무 모두를 수행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번역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기사와 인터뷰자료의 번역 비중이 높았으

며, 대사관 내 외국인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번역의 주된 용도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응답자 두 집단 모두에서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타 직함을 소지한 집단에서

46) 통번역 담당 인턴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만이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지 않았

으며, 소정의 사례금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무급 인턴으로 협의 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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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보아, 통번역대학

원 졸업자들이 여타 직함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의 인식조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주요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두 집단의 응답자들 모두가 직무 수행을 위해 전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

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구체적인 통번역사의 역

할에 있어 두 집단 모두에서 다른 어떤 역할보다 전문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특히 여타 직함 소지자들이 전문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훨씬 중시했다는

결과로 보아, 통번역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비서의 직책을 소지한 응답

자들이 실제적인 통번역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커졌으

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통번역사의 역할 가운데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별도

의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는 직업윤리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통번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여타 직함 소지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번째 집단이

통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 전문성, 보수의 안정성을 만족의 이유로 들

었던 데에 반해 두 번째 집단은 전문성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두 집단의 응답자들은 통번역 업무 수행의 보람에 관하

여는 양국의 소통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결과 도출해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인

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고용주의 기대와 본인의 역할에서 상충되

는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다만 여타 직함 소지자들 가운데 전문통번

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들 가운데 ‘전문적인 통번역을 요구’를, 통번역

교육을 이수한 여타 직함 소지자가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를 역할 갈등의 내

용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입사 당시 예상했던 역할에서 더해진 직무의 전문

성과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에 대한 소속 대사관의 향후 수요 전망과 이유에 대하여

는 두 집단의 결과가 상이하게 드러나 미래를 진단하는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통번역사 직함을 가진 응답자들이 현 수준 유지 또는 감소를

예상한 것은 언어 능통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230 번역학연구 ● 제19권 5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5. 나가며

본고에서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과 직무에 대한 객

관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식 중심으로 설문문항 형식으

로 인해 보다 소상한 답변과 업무의 구체적인 맥락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방법

론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응답자의 수가 크지 않고, 임의적인 응답자 표집법을

사용한 관계로 업무담당 언어 별 인원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대사관 통번역 현

황에 대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전공 언어

로 존재하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경우, 보안과 기밀유지 상의 이유로 통번역

을 본국 국적의 외교관 인력이 담당한다는 해당국 주한대사관 측의 설명만을

접했을 뿐, 이들 대사관에 대하여는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이 두 언어의 통번역을 대사관에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가 추후 보완

되면 좋을 것이다.

한국의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대부분은 특정 기관에서 상근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우스 통번역의 전문영역 별 연구는 절

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통번역, 그 가운데에서도 주한외국대사

관에 몸담고 있는 통번역 인력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직무 현황과 실태에

대해 기본적인 수치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한외국대사관들이 통번역 인력에 대한 크고 정밀

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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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1부]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연령은? (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

(1) 남성 (2) 여성

3. 현 대사관에서의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1) 1개월-1년 (2) 1~2년 (3) 3~5년 (4) 5년~8년 (5) 8년 이상

4. 본인의 현재 직함은 무엇입니까?  (          )

(1) 통역사 (2) 번역사 (3) 통번역사 (4) 비서 (6) 서기관 (7) 보좌관 (8) 인턴

(9)기타(     선임연구관 및 통역관 )

5. 현 대사관에서의 본인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1)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

(2)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

(3) 파트타임 통/번역사

(4) 대사관 상근직원

(5) 대사관 계약직 직원

(6) 기타 (         )

6. 통번역 시 담당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

(1) 영어 (2) 독일어 (3) 프랑스어 (4) 스페인어 (5) 중국어 (6) 일본어 (7) 아랍어 (8) 포르투

갈어 (9) 기타(      )

[2부] 고용 자격·절차 및 직무 내용

7. 본 대사관에 통번역, 인턴. 비서. 서기관 등으로 입사/고용 시 본인에게 요구되었던 중요

한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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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번역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8-1. 통번역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간단

     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대학(학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

(2) 대학원(석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

(3) 대학이 제공하는 통번역 단기교육과정

(4) 통번역 학원

(5) 사내 통번역 위탁교육

(6) 자격증 취득과정

(7) 독학

(8) 기타 (                             )

9. 대사관 채용 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채용정보를 접했습니까? (           )

(1) 정부/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접함

(2) 홈페이지를 제외한 외부 광고를 통해 채용공고를 접함

(3) 지인의 개인 추천으로 지원함

(4) 기타 (                             )

10. 채용 시에, 본인의 통번역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렀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10-1 위의 답이 “예”라면 다음 중 어떤 시험을 보셨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세       

   요. (                  )

(1)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2)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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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동시통역 구술시험

(4)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동시통역 구술시험

(5)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

(6)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

(7) 외국어 구술시험 일반

(8) 외국어 필기시험 일반

(9) 인터뷰

(10) 기타 (　　　　　　　　　　　　　　　　　　　　　　　　　　　　　　　）

11. 대사관이 귀하의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이 있습

   니까? 

(1) 예 (     )

(2) 아니오 (      )

11-1 위의 답이 “예”라면 누가 하는 어떤 내용의 OT/교육인지 설명해 주세요.

(                                                                         )

12. 대사관 통번역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필요(    )

(2) 필요 (    )

(3) 보통(    )

(4) 필요하지 않음 (       )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13. 대사관 내에서 본인이 통번역 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직책 및 소속 부서 관련 업무 일반

(2) 행정 및 사무 업무

(3) 연구 및 조사 업무

(4) 의전 업무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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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사관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전체 가운데 통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떠합니까?  

전체 업무 가운데 통역 (     ) %, 번역 (     ) %

15. 대사관에서 통역 업무를 하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15-1 위의 답이 “예”라면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의 비중은 대략 어떠합니까?

맡는 통역 가운데 순차통역 (     ) %, 동시통역 (      ) %

15-2 위의 답이 “예”라면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의 언어 방향의 비중은 대략 어떠

     합니까?

맡는 통역 가운데 외국어→한국어로의 통역 (     ) %, 한국어→외국어로의 통역 (     ) %

15-3 대사관 내에서 본인의 통역의 주된 사용자(통역을 해주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대사

(2) 부대사

(3) 외교관

(4) 기타 (                                            )

15-4 본인이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1) 예방

(2) 면담

(3) 세미나/워크샵

(4) 공식회담

(5) 기자회견

(6) 기타 (                                            )

16. 대사관에서 번역 업무를 하십니까?

(1) 예 (  1  )

(2)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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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이 “예”라면

16-1 주로 맡게 되는 문서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1) 기사

(2) 사설/오피니언

(3) 보도자료

(4) 인터뷰 자료

(5) 보고서

(6) 연설문

(7) 이메일

(8) 기타 (                                            )

16-2 주로 맡는 되는 번역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1)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

(2)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

(3) 외부 배포

(4) 언론 보도 및 게재

(5) 홈페이지 업로드

(6) 기타 (                                            )

16-3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의 번역의 비중은 대략 어떠합니까? 

맡는 번역 가운데 외국어→한국어로의 번역 (     ) %, 한국어→외국어로의 번역 (     ) %

17. ‘통번역사’가 아닌 별도의 직책/직함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위의 답이 “예”라면

17-1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 업무 중 어느 것이 주된 업무입니까?  

17-2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을 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을 장단점으로밝혀주세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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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8. 대사관의 통번역사의 역할에서 귀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     

   는 중요도 순으로 적어주세요. (               )

(1)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

(2)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3) 중립성

(4) 서비스 정신

(5) 문화적 이해

[3부] 직무 환경과 전망

19. 현재 본인이 맡은 통번역 직무라는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만스럽다

(5) 매우 불만스럽다.

19-1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0. 대사관에서 통번역을 수행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적어      

   주세요. (                           )

(1) 어려움 없음

(2) 통번역과 여타 업무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

(3) 전문적인 통번역 기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

(4)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번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어려움

(5) 통번역에 대한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요청사항과 이에 따른 조율

(6) 통번역 서비스를 해드리는 대상자들의 기밀유지 등의 윤리적 측면

(7) 담당하는 통번역의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음

(8) 동료 통번역사 혹은 통번역 의뢰자와의 관계의 갈등

(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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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2.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 받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23-1 위의 답이 “예”라면 귀하의 연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설문지에 답하는 현재

     기준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분들은, 퇴사 직전의 연봉으로 표기 부탁드

     립니다.) 

(1) 1500-2000만원 (2) 2000-2500만원 (3) 2500-3000만원 (4) 3000-3500만원

(5) 3500-4000만원 (6) 4000-5000만원 (7) 5000-6000만원 (8) 6000만원 이상

23-2 위의 답이 “아니오”라면 통번역 관련 업무에 대해 받는 요율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24.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1)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

(2)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    )

(3)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

(4) 잘 모르겠다(       )

24-1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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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into Job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Foreign Embassies in Korea

Hong, Sulyoung․Jeong, Cheolj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the job characteristics, 

employm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foreign embassies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amount of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atus of in-hous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South Kore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little attempt has been made to conduct a 

job/perception analysis of those working in foreign embassies in Seoul. 

Investigating foreign embassies are of significance in that embassies are not 

only major and long-standing employers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but also 

represent an important and specialized sector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South Korea. To this end, 30 respondents of 7 language pairs working in 17 

embassies answer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Questions include 1) basic 

information on respondents’ job profile, 2) employment procedure & job 

analysis, 3) work environment & perceptions. Data analysis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s carried out in 2 phases. First, results of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s presented according to 2 groups: those 

working under the job title of interpreter/translator and those who hold 

different job titles.Second, the data of both groups are combin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and data interpretation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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